
쌀·통조림·라면·김 등 생필품 박스 900개, 내의 200벌, 이불 200벌 전달하고 온정 나눔 

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 임직원들이 대구시 내 쪽방촌을 찾아

 생필품과 내의·이불 등을 전달하고 있다.     삼성전자 제공 

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 김현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5일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

는 대구행복나눔의집 직원들과 함께 대구시내 쪽방촌을 찾아 쌀·통조림·라면·김 등 생필품 
900박스와 내의 200벌, 이불 200채를 전하고 홀몸노인 등 거주민들과 온정을 나눴다.

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임직원들의 쪽방촌 봉사활동은 15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

이다.

김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상무는 "나눔 실천에 임직원 모두 관심과 정성을 더 갖도록 노력

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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